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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회색과 금빛
(Gray and Gold  c. 1942)

죤 로저 콕스 (John Roger Cox 1915 - 1990)

(캔버스에 유채 91.5 cm x 151.8 cm 클리블랜드 미술관)

심리적 긴장과 압박감을 촉발하는 그림이다. 사각

의 화면을 분할하는 십자가형 도로와 황금빛 벌판 지

평선 위로 서서히 다가오는 먹구름이 긴장된 분위기

를 조성하고 곡식과 야채가 무르익어가는 벌판에 수

확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안

감과 의문을 증폭시킨다. 

이곳은 인디애나주의 테레호트 (Terre Haute), 그림

을 그린 화가의 고향이라고 한다. 테레호트의 시 경계

선 안에서 미국 동서남북 전역을 가로지르는 하이웨

이가 교차한다고 해서‘아메리카의 교차로’라는 별

명이 붙어 있다. 

그림은 테레호트의 별명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담고 

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십자로는 하이웨이가 아니고 

그저 황톳길일 뿐이다. 길은 지평선 끝까지 뻗어 있고 

전신주가 그 끝까지 늘어져 있으며 화면의 앞쪽으로

는 전신주에 붙어 있는 정치 포스터가 보인다. 그림의 

제목에서 암시하듯 황금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벌판

은 회색 구름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. 풍요로

운 벌판에 몰려드는 먹구름. 심상치 않은 미래를 예

고한다. 

죤 로저 콕스가 이 그림을 그린 시기는 미국이 제 2

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시기와 맞물린다. 

미국의 민주주의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파

시즘에 맞서고, 미국의 풍요와 평화가 전운에 휩싸이

는 바로 그 즈음에 이 그림은 그려졌다. 참전하는 조국

의 결단을 지지하기 위해 일련의 화가들이‘승리를 위

한 예술가들’이라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순회 전시회

를 했는데 그 전시 그림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그림

이었다. 클리블랜드 미술관은 그 순회 전시회 중에 죤 

로저 콕스의 이 그림을 구입했다고 한다.

그림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면 당시의 상황이 읽혀

지며 자신의 고향 풍경을 소재 삼아 시대적 메시지를 

표현해 낸 화가의 역량에 감탄하게 된다. 그러나 그로

부터 한 세기가 지나간 오늘날에도 이 그림은 정치적

이나 사회적인 배경에 상관없이 어떤 의미에서든 선

택의 기로에 선 인간 심리의 내면을 표출하는 이미지

로 여전히 관객에게 어필한다. 

어느 평범한 사무실 벽에 붙어 있던 이 그림 앞에서 

한참동안 서 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은 바로 내 

마음 속의 교차로를 떠올리며 뜻하지 않은 상념에 잠

겼던 순간들이었다. 

《김동백》  

우리가 흔히 아는 바이올린 중 최고의 바이

올린은 무엇일까?

바이올린은 300~400년전 이탈리아 북부의 

크레모나 지역에서 제작된 장인들의 악기를 

최고로 꼽는다. 그중에서도 스트라디바리우

스, 과르네리, 과다니니는 명품악기의 대명사

로 통한다. 뛰어난 음색과 희소성의 가치 때문

에 대당 수십억원을 호가한다.

▣ 스트라디바리우스(Stradivarius)와 과르네리

(Guarneri)

스트라디바리우스가 섬세하게 조각되고 다

듬어진 반면, 과르네리는 거칠게 손질돼 나무

의 결이 그대로 드러난다. 두 바이올린 음색의 

차이에 대해 연주자들은 흔히“스트라디바리

우스는 여성적, 과르네리는 남성적 소리”라고 

꼽는다. 명연주자들은 대개가 초기에 스트라

디바리우스를 선호하다 말년에는 과르네리를 

좋아하게 된다고 한다. 격렬한 연주를 즐기는 

이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보다는 과르네리를 

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. 현재 남아 있는 바

이올린의 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540여대, 

과르네리는 150대 정도이다.

▣ 과다니니(Guadagnini)

현악기의 고장인 크레모아 남서쪽 피아첸차

에서 활동한 로렌초 과다니니(1695~1745)가 

첫 시조이다. 그는 스트라디바리의 제자였다. 

그의 아들 조반니 바티스타 과다니니

(1711~1786)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과다니니 

명성을 확립하였고, 말년에는 스트라디바리

의 영향을 받은 명기를 다수 만들었다. 특히 

과다니니는 바이올린뿐 아니라 첼로로도 명

성을 얻었다.

■  알고 계셨나요?

세계 3대 바이올린


